
국내 연구진과 중국 쓰촨대학병원의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발병 후 진행 속도가 빠

르고 단기간 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희귀암인 미분화 갑상선암의 조기진

단 및 새로운 치료법이 제시됐다. 

지스트(광주과학기술원) 생명과학부 박지환 교수 공동연구팀은 최신 단일세포 분석 

기술*을 이용하여 미분화 갑상선암**으로의 진행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발굴함으로

써 조기진단 및 새로운 치료 가능성을 찾았다.

* 단일세포 분석 기술: 한 번의 실험으로 수만 개의 개별 세포내에서 발현하고 있는 모든 유전
자의 발현을 분석할 수 있는 기술로 최근 생물학 및 의학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차세대 기술 
중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.

** 미분화 갑상선암: 가장 예후가 좋지 않은 갑상선암으로, 전체 갑상선암의 1% 이내로 많지는 
않지만 평균 생존기간이 1년 미만일 정도로 치명적인 암이다.



연구팀은 단일세포 분석, 유전체 분석 등을 통해 갑상선암의 진행과정을 추적하였

으며, 그 결과 CREB3L1이 암전이와 암세포 대사를 조절함으로써 미분화 갑상선암

을 유도하는 핵심인자인 것을 밝혀냈다.

갑상선암은 비교적 ‘착한 암’이라고 불릴 정도로 생존률이 높고 진행 속도가 느리며 

재발 가능성도 다른 암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. 그러나 이 중 일부는 

치료가 힘든‘나쁜 암’인 미분화 갑상선암으로 진행될 수 있어 방심하면 위험해 질 

수 있다. 또한 아직까지 미분화 갑상선암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진행이 되는지, 핵

심 조절 유전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다. 

연구팀은 환자 조직에 대한 단일세포 분석을 통해 미분화 갑상선암에서 특이적으

로 나타나는 소수의 암세포를 발견하였으며, 이러한 암세포는 예후가 좋은 갑상선

암인 분화갑상선암의 암세포로부터 유래되었음을 밝혀냈다. 이는 미분화 갑상선암

과 분화 갑상선암은 서로 다른 경로를 거쳐 진행될 것이라는 기존의 가설을 반박

하는 연구결과다.

(A) 갑상선암 환자 조직을 이용하여 단일세포 분석 및 유전체 분석을 수행한 연구 모식도 

(B) 단일세포 분석 결과, 미분화갑상선암 및 분화갑상선암 특이적 암세포 종류와 면역세포를 동정하였음. 

이러한 미분화 갑상선암 세포로의 진행을 유도하는 핵심 인자는 CREB3L1이며, 이 

유전자는 암전이 및 대사 관련 다른 유전자 그룹의 발현을 조절함으로써 미분화갑

상선암을 유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. 



박지환 교수는 “본 연구진이 발굴한 CREB3L1 유전자는 특히 미분화갑상선암의 진

행 초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”면서 “향후 미분화 갑상선암의 초

기 진단 및 치료제 개발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”고 말했다.

지스트 박지환 교수팀이 중국 쓰촨대학병원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수행한 이번 연

구는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으며, 국제 저명학술지인 ‘사이

언스 어드밴시스(Science Advances)’에 2021년 7월 28일 온라인으로 게재되었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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